
- 1 -

매립지 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힘...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주목

-‵20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세계 최초 플라즈마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박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TIPA)은 지난 8월 19일(목) 대전광역시 

소재 ‵그린뉴딜유망기업*′ ㈜인투코어테크놀로지를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그린뉴딜유망기업 :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벤처프로그램의 선정기업으로 

중기부와 환경부는 22년까지 100개의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투코어테크놀로지는 KAIST 박사 출신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플라즈마 전문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인 플라즈마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물론 환경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

특히, ㈜인투코어테크놀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플라즈마 기술은 단위 

모듈당 4Nm3/h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효율이 70%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용량 고효율 플라즈마 제조기술로 GTL(Gas

to Liquid) 기술 혹은 수소를 정제하는 기술과 연계를 통해 메탄올,

항공유, 수소 등과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플랫폼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자료는 8월 30일(월) 조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8월 29일(일)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  도  자  료

∙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술혁신사업실김현중실장(044-390-0520), 임형빈 주임(0529)

∙배포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홍보전략팀김민철팀장(044-390-0230), 정민규 책임(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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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코어테크놀로지는 ‵20년 그린뉴딜유망기업에 선정되어 플라즈마를 이용해 

매립가스로 다양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 기술로 사업화를 구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벤처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분야의 한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기업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기업 관계자는 “그린뉴딜유망기업 선정 후 그린벤처사업화 과제와 관련 

많은 곳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 기쁘다”라며, “하지만 성공적인 그린뉴딜

사업화를 위해 관련 기업,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애로사항을 말했다.

TIPA 이재홍 원장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네트워크 행사

개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린뉴딜유망기업이 R&D 및 사업화 과제를

통해 그린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올바른 정책은 현장과 소통에서 나온다는 신념으로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 기업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소통을 확대해, 그린뉴딜유망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해나가

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TIPA는 지난 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2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15개사가 추가 선정됐고, 지난 7월 9일 

그린벤처 유망기업 선정서 수여식을 마쳤다. 2022년까지 환경부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하고, 그린분야 

R&D 및 사업화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